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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몇 가지 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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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들어가며

세계정치에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가장 냉소적인 은둔자만이 우리가 글로벌 정치 토네이도
의 한복판에 살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다. 세계정세의 다음과 같은 4대 축이 올 한 해 
정세 추이를 결정할 것이다. 

* 우크라이나 전쟁은 베트남 전쟁 이후로 가장 인구가 많은 (그리고 인접국이기도 한) 나라
에 강대국이 침공한 전쟁이다.

* 우크라이나 전쟁과 더불어 고조되고 있는 미국·서유럽과 러시아 간의 제국주의 세력권 쟁
투는 1945년 이래 그 어느 때보다도 직접적인 군사적 대결 또는 심지어 세계대전에 가까이 
가 있다.

*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2019년 가을에 시작된 대공황에 여전히 갇혀 있다. 세계경제는 
2021년부터 두 번째 경기침체에 들어갔는데, 이 대공황 내 제2 불황이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 
이후 최근 몇 주 사이에 가속화되었다.

* 이 사건들이 에너지와 식품 가격 급등을 유발했고, 그리하여 전반적인 인플레를 불러왔
다. 그 결과, 스리랑카와 페루, 그리고 그 밖의 나라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보여주듯
이 우리는 새롭게 글로벌 민중항쟁 물결이 일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있다.

이 네 개의 축을 더 자세히 다루기 전에 먼저 다음 사항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사
태전개는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이해될 수 없다. 이 점이 중요하다. 각각이 그 
자체의 구체적 원인과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지만, 이 네 방면의 사태전개는 서로 강하게 영향
을 주고, 서로의 윤곽을 빚고, 서로 가속시킨다.

이와 같이 얽힌 구조적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제위기와 사회적 퇴락, 민중의 삶의 질
의 열악화, 환경위기로 나타나고 있는 자본주의 쇠퇴·사멸 기에 살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모든 국가의 지배계급을 강제하여 자국 노동자계급과 인민대중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게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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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아가 강대국들을 제국주의 간 패권경쟁 가속화로 몰고 가는 것도 이 썩어 들어가고 있
는 자본주의의 사멸의 진통 때문이다. 이 격화하는 강대국 세력권 쟁투가 이번에는 정치적·사
회적 불안정화를 낳고, 군국주의와 배외주의적 국가 보나파르트주의로 지배체제의 전환을 꾀
하도록 추동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격에 맞서 불가피하게 대중의 반항과 봉기가 끊겼다가도 
다시 연쇄파동으로 이어지는 것도 자본주의 쇠퇴·사멸기의 전형적인 특징이다.[1]

이 각각의 사태발전이 서로에 연료를 대주고 서로를 부채질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국내의 
경제위기와 정치·사회적 불안정화가 지배계급의 태세 전환을 자극하여 국내에서의 억압과 국
외에서의 군국주의적 침략으로 눈을 돌리게 한다. 보호무역주의와 전쟁이 공급부족 사태를 초
래하고, 이것이 이번에는 사회적 불안과 함께, 줄어드는 가용 자원 량 (에너지, 주요 원자재,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작물 등)을 최대한 장악하기 위한 강대국들 간 세력권 쟁탈전의 격화
를 가져온다. 

   2.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과 성격에 대하여

우리가 여러 문서 속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RCIT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으므로 여기
서는 우리의 접근태도를 간략하게 요약 정리하는 것으로 국한할 것이다. 우리는 현 충돌의 이
중적 성격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국주의 강대국 러시아의 
반식민지 나라에 대한 침공의 결과물이다.[2] 따라서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 인민의 저항은 
전 세계 사회주의자들의 전면적인 지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 정의의 방위전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3]

이러한 이유로 RCIT는 우크라이나의 사회주의자들뿐만 아니라 피억압 민족들의 민중단체들
과 협력하여 우크라이나 인민에게 물질적 원조를 가져다주는 <국제노동자원조> 캠페인 ㅡ "해
바라기호송대" ㅡ 을 발기하여 진행하고 있다.[4]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국주의 강대국들, 무엇보다도 미국·서유럽 대 러시아 간 패권
경쟁을 가속화하는 구실이다. 이 세력권 쟁탈전에서 RCIT는 혁명적 패배주의 입장을 제창하
며, 러시아와 나토 양 진영 모두에 반대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슬로건으로 우리의 입장을 
총괄했다.

* 우크라이나 방어! 러시아 제국주의에 패배를! (일체의 제국주의 영향력과는 독립적인) 우
크라이나 민족 저항에 국제 민중연대를!

*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EU 등, 모든 제국주의 열강 타도! 이 열강들 간의 모든 충돌·분
쟁에서 혁명가들은 양 진영 모두에 맞서 싸운다!

여기서 우리는 전쟁의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한 몇 가지 관측으로 국한하겠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전쟁이 장기전적 성격을 가질 것으로 본다. 한 동안 정전 기간이 있을 가능성이 높
지만 기본적으로 이 분쟁은 관련 세력들의 성격과 그들의 적대적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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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미래에 해결될 가능성은 없다. 그 기본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당
사자들 모두에게 전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
명해보자.

 
   3. 푸틴이 예상하지 못한 우크라이나 인민의 애국적 저항

러시아군은 전쟁 당초에 영국만한 크기의 영토를 정복할 수 있었지만, 이후 4월 초에 침공
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점령군이 북부 지역 (키이우, 체르니히우, 수미)에서 후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우크라이나 군대가 이렇게 성공한 주된 이유는 애국적 열정 물결을 바탕으로 한 
인민의 영웅적인 저항에 있다. 우크라이나의 우리 동지들은 전쟁 시작 이래로 나라를 위해 기
꺼이 싸우다 죽겠다는 새로운 세대의 열정적인 청년층이 생겨났다고 보고한다. 따라서 우크라
이나의 저항이 장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모스크바의 예상과는 달리, 침공은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뿐만 아니라 동부의 러시아어 사용 
주민들 사이에서도 푸틴주의 침략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증오를 불러일으켰다. 전통적인 친러 
정당들의 지도자들조차도 침공을 비난한다는 사실이 이 점을 특히 잘 보여준다. 한때 친러 야
당 블록의 저명한 지도자였던 올렉산드르 빌쿨 크리우이 리 시장은 그의 전 동료 올레그 차리
오프가 러시아군에 협력하라고 호소했다고 하여 그를 반역자라고 칭했다. 케르손 시의회의 또 
다른 친러 야당 ‘야권 플랫폼-삶을 위하여!’는 이 야권블록 해산에 찬성투표 했다. 러시아군이 
점령한 도시들에서는 침략자들에 대항하는 민중들의 말 그대로 목숨을 건 시위들이 일어나고 
있다. 대조적으로 점령군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주둔을 지지하는 시위를 단 한 차례도 조직하
지 못했다! 점령된 영토의 지방자치체 (케르손, 멜리토폴, 스카도프스크 등의) 그 어느 곳도 
러시아 점령군에 협력하려 하는 곳은 없다.[5]

이 사실들은 침공에 대한 광범위한 반대뿐만 아니라 기꺼이 무기를 들려는 의지도 또한 보
여주는, 이미 전쟁 시작 전에 공표된 조사 결과를 확인시켜 준다. 러시아 군 작전의 잔인성, 
인간 고통을 배가시키는 도시 포위 전술, 민간인 무차별 살상 등이 우크라이나 인민의 이러한 
결의를 더욱 강화시킬 뿐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는 우크라이나 어느 지역이든 점
령은 러시아 침략자들에게 매우 값비싼 비용을 들 게 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장기적으로 유지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모든 이유로, 젤렌스키 자본가 정부가 어떠한 평화협정이든 나라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
의 지배하에 넘겨주는 협정을 받아들일 경우 젤렌스키는 즉시 자신의 인민으로부터 배신자로 
규탄 받고 목숨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처할 것이다.

    4. 보나파르트주의 푸틴 정권의 연속성과 전환

러시아에서도 푸틴 정권의 중요한 변신 과정이 있었다. 푸틴 정권은 다음 세 가지를 해낸 
것에 그 지배체제의 정통성을 두고 있는 보나파르트주의 정권이다. i) 1990년대에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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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고가 몰고 온 혼돈과 굴욕의 시기를 극복한 것, ii) 강대국으로서의 “위대한” 러시아의 영광
을 어느 정도 회복해낸 것, iii) 중간계급과 노동귀족층을 위한 일정 정도 물질적 부의 기초를 
만들어낸 것.

그러나 대공황의 영향이 경제적 안정을 허물었다. 이에 더해 강대국 패권경쟁의 가속화가 
푸틴 정권을 ‘후퇴하여 물러설 것인가 아니면 공세를 취할 것인가’의 양자택일에 직면케 했다.

확실히 푸틴은 미국이 최근에 중대한 후퇴를 겪었고 EU는 언제나처럼 분열해 있으며 전략
적 동맹인 중국이 힘을 축적하고 있어 기회의 창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널리 알려
져 있듯이, 시진핑과 푸틴 두 ‘정상’은 2월 초 공동선언에서 “양국 간 우의는 제한이 없다"고 
천명했다[6]). 이에 더해 러시아는 미국에 대한 군사적 우위 ㅡ 미국이 1~2년 안에 따라잡게 
될 때까지 만의 ‘우위’일 공산이 크지만 ㅡ 를 확보해줄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푸틴의 결정이 내려졌다.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정치가로서 23년 동안 집권한 것
이 결코 우연이 아닌 그 푸틴 대통령이 지금이 쳐야 할 때라고 결정하고 우크라이나 침공에 
들어간 것이다.

푸틴 정권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나토와의 분쟁을 극 반동적인 대러시아 배외주의 물결을 부
추기는 데 이용했다. 이는 자유주의 야권 언론 (라디오 방송국 에호 모스크비, TV 방송국 도
즈드, 신문 노바야 가제타 등)에 대한 탄압과 함께 거대 국영 선전기구의 도움으로 달성되었
다. 더불어 엘리트층과 중간계급 속에서 배외주의 감정을 강화시킨 서방의 전례 없는 공격적
인 제재 정책의 정치적 결과 또한 과소평가돼서는 안 된다. 한 정치 관측통은 "러시아의 서구
주의는 완전히 죽지는 않았더라도 그 가까운 어딘가에 있다"고 논평했다.[7]

라트비아에 본사가 있는 반(反)모스크바 언론매체 메두자는 "고위급 러시아 관리들과 논의를 
주고받은 결과, 애초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했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전쟁 깃발 주변으로 모
여든 것으로 드러났다"고 논평했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대대적인 제재는 반서방 감정을 굳
히는 효과를 가져왔다. 한 관리가 메두자와의 인터뷰에서게 말했듯이, “그들 서방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이것은 그 동안 당국과 다르게 생각하고 당국
에 질문을 제기한 사람들 사이에서까지 날카로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제 그들은 오
랫동안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서방을 증오할 것이며, 그들의 삶을 살기 위해 
결속할 것이다.”[8]

대러시아 배외주의 이데올로기는 나토에 대항하여 "조국 방어"로 결집해야 한다는 애국주의 
요구로 국한되지 않는다. 푸틴주의 프로파간다 기구들은 우크라이나 국가를 넘어 우크라이나 
인민을 겨냥한 극도의 독성 프로파간다를 퍼뜨린다. 사실상 푸틴과 그의 이데올로그들은 우크
라이나 민족의 존재 자체와 분리 독립의 권리를 부정한다. 우리는 이미 이전 기사에서 푸틴이 
비러시아계 인민에 대해 민족자결권을 명시적으로 부정하고 레닌/볼셰비키의 민족 정책을 노
골적으로 비난한 것에 독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킨 바 있다.[9] 이 철두철미 반우크라이나 노선
은 전쟁이 진행되는 속에서 정권에 의해 대러시아 전체주의라고 할 수 있는 정책으로 과격화 
되었다. 그 정책은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를 강탈하고, 주민의 상당 부분을 청산하고, 우크라이
나라는 나라의 이름 자체를 부정하고, 주민을 "탈우크라이나화", "탈유럽화"하기 위해 주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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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것은 러시아 국영 통신사 리아 노보스티가 낸 논설
기사에서 공공연하게 밝힌 내용이다.[10]

우리가 볼 때 푸틴 정권은 기존 세계질서에 파열을 내고 서방 열강에 도전하기 위한 의식적
인 전략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푸틴 정권과 가까운 유력 정치전문가 표도르 A. 루키
아노프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난 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행동에 나선 이후 러시아
의 우크라이나 군사개입은 세계정세에 한 시대의 종말을 고했다. 그것의 영향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느껴질 것이지만, 모스크바는 '전 세계에 가장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주체가 되는‘ 것
으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했다.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작전은 한 시기의 종언을 의미한다. 그 
시기는 1991년 소련의 몰락과 해체로 시작했다. 당시 상당히 안정적인 양극 구조가 '자유주의 
세계질서'로 최종 알려지게 된 것에 의해 뒤집혔다. 이로써 미국과 그 동맹들이 보편주의 이
데올로기를 중심으로 국제정치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이 닦였다.... 극단적으로 
급격한 조치를 결정한 러시아 지도부는 아마도 그 결과를 알고 있었거나 심지어는 의식적으로 
그러한 조치를 열망했을 것이다. 서방과의 협력의 페이지는 넘겨졌다. 이것은 고립주의가 표
준이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관계에서 중요한 역사적 한 장의 종말을 뜻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새로운 냉전은 빨리 끝나지 않을 것이다.... 유리한 시나리오에서조차도, 제재
가 해제되고 점진적으로 그리고 선택적으로 관계가 회복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다. 경제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려면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며, 이는 어떤 면에서는 발전을 촉진하고 다른 
면에서는 발전을 둔화시킬 것이다. 러시아 사회의 가장 적극적인 부분은 그들의 오랜 삶의 방
식이 가버렸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러시아 요새 Fort Russia’가 그 힘을 시험대에 
올리기로 결정함과 동시에 전 세계에 가장 중요한 변화의 주체가 되었다."[11]

한편, 러시아 엘리트들 사이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에 대한 일정한 현실감각이 존재한
다. 영향력 있는 발다이 클럽 이사장 안드레이 수센초프는 다음과 같이 썼다. “우크라이나에
서 러시아의 무력 사용은 새로운 협상 현실을 만들어낸다... 그러한 대규모 개편 후에는, 이전
에 우리가 유럽 안보 문제의 진정한 개요를 이해하는 것을 가로막은 모든 안개가 걷힐 것이
다. 우리는 유럽의 새로운 안보 시스템이 상호 적대에 바탕을 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
다. 그러나 이 적대는 도발 행동을 사전 차단하는 종류의 적대일 것이다. 그런 도발 행동은 
상대방이 당신을 공격할 것이라고 아무도 믿지 않는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2월 24일 교전이 
발발한 후, 나토 국가들 사이에 그러한 믿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으로, 이것은 유
럽 국가들의 군사비 지출의 증가와 나토 병력 및 자산의 전진 배치를 수반할 것이다. 그들은 
러시아의 국경에 더 가까워질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힘과 수단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커질 것이다. 어떠한 우발 사건도 유럽 국가들의 핵심 이익에 부합하지 않
는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견제·균형 시스템의 결과물은 냉전 대신 ‘냉평화’일 것이며 이는 오
늘날 가능한 최선의 선택이다.”[12]

나아가 전쟁과 서방의 제재가 푸틴 정권이 경제 파탄을 피하기 위해 국가자본주의적 규제 
메커니즘을 대대적으로 확장토록 강제했다. 이와 관련해 정권은 자본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조치를 내렸고, 이것이 국내 금융시장의 '러시아화' 정책으로 이어졌다. 대러시아 군주제주의
자 과두재벌 (올리가르히) 콘스탄틴 말로페예프 소유의 우익 매체 차르그라드는 이 조치를 "러
시아 주식시장을 러시아인에게 되돌리는 완벽한 개혁"이라고 칭찬했다. 또 다른 논평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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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비롯한 러시아의 최근 사태발전을 꼬집어 "일국 자본주의"로 성격규정 했다.[13]

따라서 우리는 보나파르트주의 푸틴 정권의 성격에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푸틴 정권은 그 권위주의적 성격을 대폭 증대시킨 한편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모든 요소
들을 거의 청산했다. 이와 결합하여 대러시아 배외주의 · 군국주의가 전면화하고, 경제적으로
는 보다 광범위한 국가자본주의적 규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 및 그 장기성과 관련하여 눈 여겨봐야 할 지점 하나는 러시아와 우
크라이나 양측 모두가 각각 자국에서 폭넓은 인민적 지지를 동원할 수 있는 지대한 파급력을 
지닌 목표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후퇴할 경우 어느 쪽 정부든 거대한 국내 위험을 안
게 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양측 모두 비축된 힘을 소진하지 않았고, 가까운 미래
에도 소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우크라이나는 군사적으로 러시아에 비해 압도적 열세지
만, i) 대대적인 인민적 지지가 있고, ii) 나라의 많은 부분이 러시아의 점령으로부터 사실상 
안전한 상태로 있어 여기서 군대를 재편성할 수 있으며, iii) 서방 국가들로부터 물질적·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북부 지역에서 차질을 빚었다. 그러나 제국주의 강대국으로서 러시아는 거대
한 군대와 엄청난 물적 자원 및 군사 비축량을 가지고 있다. 푸틴 정권이 가까운 미래에 공개
적으로 승리로 포장할 수 없는 평화협정 안에 조인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러므로 서로 양
립할 수 없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양측이 적어도 당분간은 상당한 양보를 거부할 만큼 충
분히 강하다.

끝으로, 푸틴 정권에게는 명백히 사활이 걸려 있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 장을 맺겠다. 우
크라이나 전쟁에서 지면, 대규모 격변 또는 쿠데타 가능성과 함께 심대한 위기 사태가 열릴 
것이다.

  5. 제국주의 간 패권경쟁의 급가속화에 대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러한 역학관계는 세계적으로 강대국들 간 제국주의 패권경쟁에서의 역
학관계와 조응한다. 러시아와 서방 열강 모두 지배 엘리트의 동향에 큰 폭의 변동이 있어 왔
다. 지난 몇 년, 적어도 2018년 이래로 일종의 냉전이 존재했다. 트럼프가 중국을 상대로 세
계무역전쟁을 시작한 게 2018년이다.[14] 그런데 이 공정이 이제 새로운 단계에 도달했다. 그
것은 여전히 냉전이지만, 이제 질적으로는 열전에 더 가깝다.

2월 24일 이전에는 나토와 러시아 간의 심각한 직접적 군사적 충돌 위협은 없었다.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단기적으로는 양 진영의 지배자들이 서로에 대해 전쟁을 시작할 의도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음 몇 달 안에는 상대방에 대한 군사 공격을 감행하는 것이 
후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낫다고 간주할 수도 있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제국주의 간 패권쟁투의 질적 상승고조는 지난 10년 강대국들 간 역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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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난 근본적인 변화의 결과물이다. 서방 열강이 정치적·경제적·군사적 영향력을 잃어가는 동
안 중국과 러시아는 영향력을 확장해왔다.[15] RCIT는 이러한 사태전개를 상세하게 분석평가 
해왔는데, 독자들에게는 그 각각의 관련 문서들 참조를 권한다.[16]

여기서는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일어난 정치적 변화를 짚고 넘어가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푸틴과 그의 이너서클은 러시아의 세력권을 확대하는 결정적인 발걸음을 내딛고 미국과 
EU를 눌러버릴 때가 왔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푸틴 정권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나토가 직접 개입하지 못하도록 위협했다. 러시아가 서방에 수차례 핵전쟁에 대해 
경고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전 러시아 대통령이자 푸틴의 총리였던 드미트리 메드베데
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몇몇 경우에 러시아는 핵무기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나라가 공격 
받거나 인프라가 침탈 받아 러시아의 핵 억지력이 마비되는 경우가 그 중 하나다."[17]

푸틴 대통령 전 보좌관 세르게이 카라가노프는 영국 ‘뉴스테이츠맨’과의 인터뷰에서 같은 
태도를 표했다. 

“글쎄, 이런 맥락에서 확전이라면 러시아가 실존적 위협 ㅡ 이것은 비(非)승리, 또는 소위 
패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만 ㅡ 에 직면할 때 확전을 할 수도 있는 것이며, 세계에는 미국과
의 직접 대결을 할 수십 곳이 있습니다.

문: 그렇다면 한편으로 러시아에 실존적 위험이 있을 경우 핵무기 사용으로 가는 확전이 있
을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론 우크라이나를 넘어 다른 지역의 분쟁으로 나아가는 확전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제대로 알아듣고 있는 건가요?

답: 저는 그것을 배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전략적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 하신 내용이 사리에 맞는 것이죠.”[18]

우리가 보기에 비슷한 주목할 만한 변화가 미국 지배계급 내에서 일어나고 있고, EU 내에
서는 보다 더 두드러지게 일어나고 있다. 트럼프가 중국을 상대로 냉전을 벌이기 시작했을 때 
미국 지배계급 내에서는 중·러 진영에 대한 접근법 차이로 깊은 분열이 존재했다. 그리고 EU 
내에서는 이 분열이 훨씬 더 깊었다. 예를 들어, 미 국방부를 비롯해 미국 지배계급 일각은 
중국을 주적으로 지목했고, 향후 몇 년 안에 중국과의 대결을 준비할 것을 주장했다.[19] 그 
때문에 러시아한테는 비슷한 초점을 두지 않았는데, 이들은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푸틴을 
중국한테서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외정책을 밀고 갔다.

유럽 제국주의 열강들한테서도 같은 상황이 전개됐다. 러시아에서 독일로 가는 가스관 노드 
스트림 2 건설이 완공된 것이 불과 몇 달 전이다. 이 노드 스트림 2는 모스크바와 최소한 비
즈니스 중심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유럽 부르주아지 상당 부분들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이었
다. 마찬가지로, EU 정부들도 군사비 증액이나 EU 군대 창설을 수년 동안 주저해 왔다.

   6. 미 제국주의 대외정책의 대폭적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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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것이 지금 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미국과 EU는 러시아에 대한 금융·경제 제재를 
드세게 몰아치기 시작했다. 러시아 경제에 체계적으로 타격을 줘서 붕괴에 가깝게 몰아가길 
바랐는데, 이에 대해 한 미국 관리는 러시아 국민을 "소련 수준"의 생활수준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조치라고 표현했다. 바이든이 푸틴에 대해 한 발언 (“푸틴, 권좌에 계속 남아 있을 수 
없다”)은 결코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었다.

미국 지배계급 내의 변화는 대기업 총수들이 공격적인 반러시아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결속
하고 있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의 최근 “투자자들에게 보내
는 편지”가 이를 보여주는 의미심장한 징표다. 그는 미국 은행이 러시아에 노출되면서 최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부에게 “글로벌 질서의 재편 
가능성”을 일정에 올려놓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부상하고 있는 “중대한 신 지정학
적 현실”에 대해 더 강한 자세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 JP모건 총수는 러시아에 대한 공격
적인 지정학적 전략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과감한 해법으로 러시아
의 도전에 맞서야 합니다." 이러한 "과감한 해법"에는 나토 국가들의 국경에 더 많은 군대 배
치와 제재 확대강화, 그리고 "러시아 에너지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 유럽 동맹들"을 위한 마셜 
플랜 등이 포함된다.

미국 독점자본의 이 대표자는 그 “해법”을 미국 주도 제국주의 블록을 강화하고 라이벌 제
국주의 중·러를 꺾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장기적인 정치전략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 분
명하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과거의 경험으로도 알고 있듯이 석유와 가스 공급은 물리적
으로든 추가적인 제재에 의해서든 쉽게 중단되어 에너지 가격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
다. 국가안보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해외 동맹들을 위한 에너지 안보를 요구합니다.... 미국은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의 장기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
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여 최선을 바라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
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민주적 이상을 위한, 그리고 모든 형태의 악에 맞서는 
영구적이고 지속적인 버팀목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 자체의 예측 불가능성 및 글로
벌 공급망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더불어 이것은 잠재적으로 폭발적인 상황을 만듭니다."[20]

이 말들은 현 지정학적 상황에 대해 단지 개별 기업 리더의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엥겔스가 
말한 의미의 "이념적 총자본가"의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하는 선도적 독점자본가의 발언이라 
각별히 주목을 끈다. 

이는 미국이 동시에 중·러 모두와 싸워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서유럽·일본과의 지속적인 동
맹관계를 확고히 해야 한다는 인식과 궤를 같이 한다. 보수파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 
소속의 대외정책 전문가 할 브랜즈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 접근방식을 다음과 같이 정식화했
다.

“오랫동안 미국인들은 러시아와 중국을 별개의 두 도전자로 생각했고, 실제로 많은 면에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태 전후로 보게 된 것 중 하나는 점점 더 그들이 중요한 지
점들에서 함께, 또는 적어도 호응해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



- 10 -

제는 우리의 두 최대 라이벌이 점점 더 협력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전
쟁이 말해주고 있듯이 중국, 즉 그 두 라이벌 중 더 위험하고 더 강력한 중국에 압력을 가하
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름 아닌 러시아가 패배하도록 만드는 것,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자신
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약화된 러시아라는 
결과를, 즉 미국과 미국의 유럽 동맹들에 압력을 가할 힘이 떨어지고, 그리하여 베이징에도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유용성이 떨어지는 러시아라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 모두를 동시에 견제해야 하는 현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미국이 그들 중 하나든 또는 둘 다든 매수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킬 뿐
입니다. 무리한 주문이지만, 불가능하진 않은 것이, 미국과 유럽 동맹들. 인도-태평양 동맹들
을 합치면, 군사력이든 경제력이든 외교력이든 러시아와 중국을 극적으로 능가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압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국과의 관계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망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이 전쟁의 결과로 중국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면서, 러시아는 점점 더 
이 의존이 편치 않아질 것입니다. 이삼년 사이에 큰 차이는 없겠지만, 10년이면 아마도 그렇
지 않을까요.”[21]

이러한 보다 공격적인 대외정책으로의 전환은 반러시아 매파가 아닌 모든 공인(公人)들을 
겨냥한 일련의 공개 캠페인의 부상과 연결되어 있다. 보수적인(!) 카토 연구소의 한 대외정책 
전문가는 이 캠페인을 "신 매카시즘"이라고 불렀다.[22]

이 전환의 결과로, 서방 제국주의자들은 러시아에 대해 일련의 제재를 가했다 (현재, 러시아
에 대한 총 제재 수는 5,515건이다.)[23] 지금까지 7개의 러시아 은행이 세계 금융 인프라의 
주요 부분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배제됐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 중앙은
행(CBR)의 외화자산을 그 국부펀드와 함께 동결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6,400억 달러에 달
하는 CBR 외환 보유액의 40-60%에 대한 접근을 잃었다고 추정한다. 이에 더해 미국은 
1,360억 달러로 추산되는 CBR 금 보유고의 거래를 금지했다. 또 500개 이상의 서방 다국적 
기업들이 조업을 중단하거나 러시아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나아가 미국은 러시아 석유와 가스 수입을 중단했다. EU도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줄이는 쪽으로 조치를 취했다. 서유럽 정부들이 미국과 보조를 맞춰 경제·금융 전쟁을 
벌이는 데 열의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이유는 단순한데, 미국에 비해 EU에게 러시아 
에너지 수입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유럽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거의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데, 수입의 많은 부분이 러시아에서 온다 (석유의 25%, 천연가스의 40%). 러
시아의 수출에 대한 전면적인 보이콧은 제국주의 유럽의 가정과 경제에 재앙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유럽의 재계 리더들이 그러한 조치에 강한 경고를 보내는 이유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 제국주의자들의 정치·경제 전쟁은 외교 무대에서도 벌어진다. 최근 몇 
주, 유럽은 300여명의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했다. 모스크바는 대응 조치로 받아쳤다.[24]

미 제국주의가 러시아에 대한 정치·경제 공세를 밀어부치는 동안 유럽연합은 다양한 내부 
모순에 시달린다. 경제적 요인 (즉 러시아 에너지 공급에 의존)과 지리적 근접성 모두 푸틴과
의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게 만든다. EU 제국주의에게는 훨씬 더 위험부담이 크다. 또 미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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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관계가 보호무역주의 트럼프 거버넌스 하에서 상처받고 멍들어 있다가 최근에 겨우 다
시 살아났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도 EU
를 떠밀어 보다 공격적인 위협·제재 정책을 시작하도록 한 것은 미국이었다.

이런 때 안정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미국과 EU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간
의 관계도 다시 바뀔 수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와 EU 간의 협상을 통한 타협은 바이든 정부
를 화나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 고조는 EU를 동맹국 미국에게서 멀어
지게 할 수 있다.

    7. EU 제국주의의 도전

유럽연합의 전반적인 전망은 유동적이다. 제국주의 패권경쟁의 확대고조가 EU 정부들을 떠
밀어 군사 예산을 급격히 증액하도록 만들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군사비 지출을 2%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침공 한 주 전인 2월 중순에 공개된 프랑스 의회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대규모 재래식 전쟁 시에는 프랑스의 군사기구를 부양하는 데 12년 동
안 440억 달러에서 최대 660억 달러까지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결론 지었다. 마크롱 대통
령은 대선에서 승리하면 정부 총 예산의 10%가 넘는 현재 450억 달러 수준의 군사비를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벨기에, 이탈리아, 폴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스웨덴도 
국방예산 증액을 발표했다.[25]

군국주의와 배외주의 대외정책으로의 이러한 전환은 EU에서의 두 가지 중요한 사태발전과 
결합되어 있다. 첫째, 그러한 정책은 필히 보나파르트주의 국가기구의 확장과 함께 간다. 이러
한 사태발전은 맑스주의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특히 지배계급이 
팬데믹을 권위주의 정책을 위한 구실로 이용한 2020년 봄 코로나 반혁명 시작 이래로 그러한 
배외주의적 국가 보나파르트주의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해왔다.[26] 국제 행사에서 
러시아 참가자들을 추방하는 등 스포츠와 문화의 정치화, 차이코프스키와 같은 러시아 고전 
음악가들을 시연하는 음악 행사의 취소, "Z" 표시를 법으로 금지하기, 이 모든 것들이 민주적 
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의 예들이다.

두 번째 중요한 사태발전은 미국이 유럽 열강들을 떠밀어 러시아와의 대결로 몰고 갈 수 있
었다는 것이다. 최근까지도 파리와 베를린은 그러한 압력에 저항하려고 했다. (예를 들어 독일
이 노드 스트림 2 프로젝트 유지를 고집한 것을 보라). 이제, 워싱턴은 성공적으로 이들 열강
을 강제하여 편을 분명히 하게하고 반러시아 제재 및 냉전 정책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해냈다. 물론, 이것은 푸틴이 EU 지도자들에게 EU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일깨워주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해진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 열강들의 지정학적 전환, 즉 워싱턴으로의 이동을 
유발했다. 미국이 지금으로선 논란의 여지가 없는 서방 진영의 리더임을 확인하는 흐름이다.

여기서 잠시 유럽 제국주의의 당면한 문제들이 그 근본적인 정치적·경제적 약점과 관련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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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주목하고 넘어가자. 그 정치적 통일성 결여에 더해, 유럽 제국주의의 세계경제에서의 비
중은 지난 25년 동안 3분의 1로 장기간에 걸친 감소 추세를 겪었다. 1999년 세계 산업생산에
서 EU의 점유율은 24%였는데 2020년에는 18%로 감소했고, 일본 경제는 그 보다도 훨씬 더 
극적인 하락을 맞았다. 이에 비해 미국 경제의 점유율은 29%에서 25%로 감소했을 “뿐”이다. 
(반대로 그 기간 동안 중국 경제 및 그 세계 점유율은 크게 증가했다.)[27]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더 공격적이고 통합된 제국주의 세력이 되고자 하는 EU의 시도가 
현재로서는 뻗어나갈 가능성이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거듭되는 사태의 압력으로 EU
가 와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래로 EU는 통일
된, 응집력 있는 제국주의 블록으로 변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 이뤄내지 못했고, 언젠가 
이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당연히, 노동자·피억압자들은 EU의 이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

    8.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파탄

미국·서유럽의 지배계급과 러시아의 지배계급 양 진영 모두 도박판을 몇 배로 키웠다는 것
은 분명하다. 푸틴 정권은 첫 단계로 우크라이나를 (또는 적어도 그 상당 부분을) 정복하여 대
러시아 제국을 확장하는 것에 명운을 걸었다. 젤렌스키는 이 공세를 저지하는 데 성공하든지, 
아니면 안전한 망명처를 찾든지 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EU 지배계급이 러시아에게 굴욕을 주
는 데 성공하지 못하면, 자국 내 정치적 위기 사태를 맞을 수 있다.

어느 경우든, 우크라이나 전쟁과 제재 전쟁은 이미 에너지와 식량 가격의 급상승을 초래하
면서 자본주의 세계경제 위기를 심화시켰다.[28] 전 연방준비은행 총재 빌 더들리는 이제 경
기침체가 "사실상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29]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품목군별 국제가격 동향을 월별로 추적하는 식량가격지수가 지난
달 평균 159.3포인트로 2월보다 12.6% 상승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2월 지수가 1990년 
조사 시작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30] 세계 밀 가격은 21%, 보리 33%, 일부 비료는 
40% 올랐다. 또 석유와 가스 가격도 치솟고 있는데, 3월 유럽의 에너지 가격은 1년 전에 비
해 거의 45% 더 높다. 이로 인해 유럽에서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고,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국의 물가는 7.5%나 치솟았다.[31]

그러나 이번 사태의 결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지역은 남반구 나라들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최소 14개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 절반 이상의 밀을 수입하는 아프
리카에서 가장 식량위기가 심각하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아프리카의 약 3
억 4천 6백만 명의 사람들이 "우려할 만한" 기아 사태로 고통 받고 있다고 경고한다.[32]

전문가들이 러시아 경제의 급격한 하락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는데, 확실히 서방의 제재가 
러시아에 경기침체를 유발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세계은행의 최근 전망에 따르면 러
시아 경제는 2022년에 11.2%, 우크라이나는 45% 수축할 것으로 예측된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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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서방 제재에 맞선 러시아의 회복력

그러나 러시아는 제국주의 강대국으로, 서방 라이벌들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다양한 수단
을 가지고 있다. 서방 논평가들이 놀라고 있는 바, 러시아의 루블화는 침공 시작 첫 주에 
70% 이상 급격한 하락을 맞은 후[34], 곧 전쟁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모스크바 증권거래소도 
금세 안정을 찾았다. 인플레도 상승하고 있지만 급증은 아니다. 서방 독점 부르주아지의 선도
적 대변지로서 푸틴 정권에 동조적이라는 의심을 받을 일은 1도 없는 이코노미스트지가 다음
과 같이 보도한다. 

"그리고 비록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경제활동에 큰 타격이 있다는 증거는 아직 별로 없다. 
부자나라 싱크탱크인 OECD가 산출한 인터넷 검색 데이터를 이용한 한 추산에 따르면, 3월 
26일까지의 한 주간 러시아의 GDP는 전년 대비 약 5% 더 높았다. 본지가 수집한 전기 소비
량과 철도 화물 적재량 등 다른 '실시간' 데이터도 떨어지지 않고 있다. 러시아 최대 은행 스
베르방크가 제작한 지출 추적기 앱은 전년대비 약간 증가세를 보여준다. 부분적으로 이는 사
람들이 가격이 오르기 전에 물건을 비축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가전제품 지출이 특히 강
세다. 그러나 서비스 지출이 단지 약간 감소했는데, 팬데믹 대부분 기간보다는 훨씬 더 건강
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35]

올해 러시아 경제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에너지 수출로 인한 재정 수입은 실제로 
증가하고 있다. 4월 5일 러시아 재무부는 배럴당 100달러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 고유가에 힘
입어 4월에만 에너지 판매로 96억 달러의 추가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36]

게다가, 제국주의 강대국으로서 러시아는 서방 바이어들을 떠밀어 대금을 루블화로 지불하
도록 강제할 수도 있다. 러시아는 또 얼마 전부터 미 달러화를 회피할 수 있는 금융 거래 메
커니즘을 여러 나라들과 합의해 왔다.[37] 당연히, 세계 최대 경제국으로서 중국은 여기서도 
모스크바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동맹군이다. 중국은 러시아의 최대 수입국이자 최대 수출국이
다. 

러시아는 중국 및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을 확대함으로써 서방 제재의 효과를 ㅡ 적어도 부
분적으로는 ㅡ 상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의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3월 
중국의 대러시아 교역액은 116억7000만 달러로 12.76% 증가했고, 1분기에는 작년 동기 대비 
30.45% 급증했다.[38]

지난 10년 미 제국주의의 중요한 동맹인 (미국, 일본, 호주와 함께 이른바 “쿼드” 참가국인) 
인도가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를 무시할 뿐 아니라 러시아산 원유 구입을 대폭 늘린 것도 
중요한 정세 발전이다.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이래로 인도는 러시아로
부터 1,300만 배럴의 석유를 구입했다. 2021년의 경우 한 해 통틀어 인도가 러시아로부터 구
입한 양은 1,600만 배럴을 넘지 않았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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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누가 먼저 눈을 깜빡이나?

이런 맥락에서, 러시아에 제재를 가한 것은 서방세계 (미국·캐나다·서유럽·일본·한국·호주)뿐
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세계 다른 나라들은 서방 제국주의자들로부터의 대
대적인 압력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 서방 독점 부르주아지 주류 언론의 일부 평론가들도 
이 점을 주목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의 판카지 미슈라는 "많은 나라들이 급하게 재결합한 
서방과 러시아 간의 신 냉전에서 벗어나 있으려는 태세로 보인다"고 썼다. 그는 "기회주의적 
비동맹, 탈민주화, 국제 금융시스템의 탈달러화, 그리고 세계의 탈미국화 같은 추세들이 심화
될 뿐“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리고 에드 루스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다음과 같이 해설했다. 
”세계의 대부분은 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 비켜서서 지켜보고 있다.... 서방이 자신의 통합을 
글로벌 컨센서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세계의 많은 부분이 서방의 제재에 
분개하고 있다.”[40]

이러한 동향은 RCIT가 지난 10년 동안 제국주의에 대한 문서들에서 되풀이해서 강조한 바, 
서방 열강의 세계패권의 종말을 반영한다.

요약하면 양 진영 모두 상대에게 전략적 타격을 가하겠다는 결의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서
로 강타를 맞고도 상대방에게 묵직한 펀치를 날릴 만큼 충분히 강하다. 그러나 강펀치를 흡수
하는 능력이 무한정이진 않다. 유럽이 러시아 석유와 가스에 대해 전면적인 보이콧을 가하고 
중국과 인도, 그리고 그 밖의 국가들이 모스크바를 대규모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푸틴 정권에 
중대한 경제적·정치적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동시에, EU에 의한 그러한 전면적인 보이콧은 
자국에서도 인민대중에게 파괴적인 사회적 결과를 초래하면서 대대적인 경제적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결정적인 문제는 어느 쪽이 상대에게 더 강한 안타를 날릴 수 있느냐 하는 것만이 아
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타격을 흡수하는 데 정치적으로 더 강하냐다. 푸틴 정
권은 나토에 대항하여 방어전을 수행한다는 배외주의 (쇼비니즘) 서사로 주민의 많은 부분들
을 전취하는 데 지금까지 성공한 것 같다. 만약 푸틴 정권이 국가 통제 언론과 국가기구를 통
해 국내에서의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를 지켜나갈 수 있다면, 서방 열강의 전면적인 
경제 공세를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 정책에 의해 촉발된 대대적인 경제적·사회적 위기에
서 정치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러한 위기가 설사 러시아의 경우보다 훨씬 
덜 혹독할지라도 말이다. 독일의 경제 장관 로버트 하벡은 최근 독일이 적어도 2024년까지는 
러시아 가스를 줄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벡에 따르면, 만약 러시아 가스에 대한 금수 
조치를 지금 발효한다면, 독일의 GDP는 5%까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41]

또 다른 경제 전문가는 러시아 가스 보이콧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러시아 가스 
사용을 바꾸고 끊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은 전시의 사고방식이다. 그것은 완전히 베를린 공
수작전 (Berliner Luftbrücke)을 다시 하는 식일 것이다."[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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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유념해 두어야 할 것은, EU 정부들은 그들의 주민을 군국주의와 반러 배
외주의로의 전환으로 전취하는 데 부분적으로만 성공했을 뿐이라는 점이다. 당연히, 대중은 
우크라이나 인민의 고통에 공감한다. 그러나 이것은 대중이 공격적인 대외정책을 지지한다는 
뜻이 아니다. 헝가리에서 오르반의 선거 승리와 프랑스 대선 1차 투표에서 반(反)EU 후보들의 
선전은 그 만큼 EU 정치 엘리트들의 헤게모니 결여를 보여준다.

최근 독일 청년·청소년층(14~29세)의 여론조사는 다수가 자기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쟁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도정치권이 군사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을 거의 
만장일치로 지지하고 있지만, 이들 청년·청소년층의 꽤 큰 소수가 이것에 반대하고 있다. (찬
성 43%, 반대 22%). 18%만이 징병제 도입을 지지한다. (50%는 반대).[43] 간단히 말해서, 독
일의 젊은이들은 확실히 제국주의 전쟁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강대국 정부들이 지금으로선 직접적인 군사적 대결을 시작할 생각이 없더라도 현재
의 외교·경제 전쟁이 쉽게 군사적 대결로 바뀔 수 있는 현실적 위험이 있다. 다시 말해서, 현 
외교·경제전이 핵무장 강대국들의 파멸적인 충돌, 즉 3차 세계대전을 열 수 있다는 것이다. 어
느 시점에서 나토는 자신의 군대로 우크라이나에 직접 개입해야겠다고 결정할지도 모른다. 이
런 상황에서는,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대결은 거의 피할 수 없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나토가 직접 군사개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책 전문가들이 
서방에서 늘어나고 있다.[44]

그러나 이미 그러한 대결은 그 전에 일어날 수 있다. 아나톨리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 대사
는 뉴스위크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는 것에 대해 서방에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우리는 그러한 행동이 우리 국가를 겨냥한 것이어서 위험하고 도발적임을 경고한
다. 그러한 행동은 미국과 러시아연방을 직접적인 군사적 대결의 길로 이끌 수 있다. 우크라
이나 영토를 통과하는 수송 호송차에 의해 이루어지는 서방 무기와 군사장비 공급은 그 무엇
이든 우리 군대의 적법한 군사적 타겟이다."[45]

이런 모든 이유들로 인해 미국·유럽열강도, 러시아도 모두 본격적인 충돌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평가다. 모두가 위험을 무릅쓴다. 참가자들 모두 경쟁 상대방이 먼저 눈을 깜빡
일 것이라고 계산한다. 우리는 이들 제국주의 국가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서 중대한 정치적 
위기 사태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느 쪽도 먼저 눈을 깜빡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
리는 3차 세계대전의 서막을 본다. 의심할 바 없이 우리는 현대사의 분수령 속에 들어와 있
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나토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거의 틀림없이 이 전쟁의 성격을 바
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한다. 우리는 RCIT 시국선언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 복
합적·모순적 성격과 강대국들 간의 글로벌 긴장이 전쟁의 성격에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 정
의의 민족 방어 전쟁에서 제국주의 간 대리전으로 성격을 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화가 일어나면, 혁명가들은 전술을 바꾸고 러시아 제국주의의 패배뿐만 아니라 키이우의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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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 제국주의 대리인의 패배도 함께 내걸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미래의 가능성
일 뿐이고, 혁명가들은 그들의 전략을 내일에 대한 추측이 아닌 오늘의 사실에 기초한다."[46]

   11. 미 달러 지배의 글로벌 금융 질서에 대한 위협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공세를 확대 고조시키기로 작정했는데, 이는 러시아 
수출물량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낮기 때문에 더더욱 그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 제국주의 
세력권 다툼 격화가 미 제국주의에는 큰 위험이 없다고 믿는 것은 완전히 틀렸다. 물론 한편
으로 미국은 유럽 열강들에 대해 그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전례 없는 공격적인 제재 정책은 금융·통화 부문에서 미국의 오랜 패권을 위태롭게 한
다.

미국 달러의 무기화와 서방에 의한 러시아 해외 자산 압류는 러시아가 서방 지배 기구들 밖
에서 경제·금융 활동망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러시아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
들에게도 그것은 경고 신호다. 미국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순간에는 미국이 그들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경고 시그널 말이다. 지난 10년 우리는 이미 미 달러에서 벗어나는 추세를 
보아왔다. 보다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 위안화를 석유 거래에 부분적으로 사용하기로 
중국과 합의했다. 이제 이러한 추세가 가속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나아가 미국 내 주요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 (예를 들어 중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UAE) 중 일부가 이
를 줄여서 워싱턴의 사정권 밖으로 이전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전 연준(FRB) 및 재무부 관리이자 현재 뉴욕에 기반을 둔 크레디트 스위스 글로벌 단기금
리전략 책임자인 졸탄 포자르는 우리가 현 세계 통화질서의 종말을 목격하고 있다고 주장한
다. 이 금융 전문가는 "이번 전쟁은 1971년 닉슨 대통령이 미국 달러를 금에서 떼어낸 이후 
우리가 본 어떤 것과도 다르다"며 "전쟁이 끝나면 달러화는 훨씬 약세를 보일 것이고 위안화
는 더 강해지게 될 것"이라고 썼다.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우리는 동(東)측의 상품 기반 
통화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계 (통화) 질서인 3차 브레튼우즈 체제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는
데, 이는 유로달러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서방의 인플레이션에도 한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
다."[47]

워싱턴의 공격적인 반러시아 제재 정책이 미 달러 패권 시대의 종말을 촉발할 수 있다는 얘
기다.

   12. 새로운 글로벌 대중항쟁 물결의 시작 속에서

현 세계 정치 위기는 글로벌 계급투쟁에 많은 함의를 담고 있다. 첫째, 우크라이나 인민이 
주요 제국주의 열강에 대항하여 영웅적인 저항투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저항투쟁이 
성공한다면, 다른 많은 피억압 인민에게 고무적인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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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위에서 언급했듯이, 대공황기의 제2 불황으로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이 치솟고 있다. 
이것이 전 세계에 거대한 사회적 위기를 불러일으킨다. 특히 남반구의 반식민지 나라들에서 
그 파장이 크다. 우리는 이미 스리랑카[48], 페루[49] 그리고 그 밖의 나라들에서 대규모 시위
를 보았다. 정권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으로 이 시위를 진압하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
가 스리랑카에 대한 우리의 성명서에서 말했듯이, "자본주의 세계질서의 깊은 정치·경제적 위
기를 감안할 때, 확실히 스리랑카에서의 폭발적인 사태전개는 다른 나라들에서 일어날 혁명적 
격변의 전조다."

이 모든 정세 발전은 우리가 반년 전 정세 문서에서 개괄한 2021-22년 RCIT 세계정세 평
가분석을 확인시켜 준다. 우리는 전쟁과 혁명/반혁명의 폭발로 가득 찬 준 혁명적 국면에 들
어와 있다.[50]

13. 혁명 지도력 위기와 사회제국주의/사회평화주의/제국주의적 경제주의와의 투쟁

현 세계정세에 일고 있는 정치 토네이도는 혁명 지도력의 심대한 위기를 다시 한 번 고통스
럽게 보여준다. 좌파 정당을 자임하는 세력들이 추상적으로 사회주의, 반제국주의, 국제주의를 
선언하는 것과 관계없이 그 대다수가 계급투쟁 바리케이드의 올바른 쪽에 가담할 능력이 완전
히 결여된 것으로 입증됐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들 당은 제국주의 반혁명까지 지지하고 있
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사회주의 전위를 자임하는 세력들 대다수가 실천적으
로든, 이데올로기적으로든 전혀 전위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본다. 

 러시아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 인민의 저항투쟁을 방어하고, 이를 제국주의 간 
패권경쟁에서의 일관된 패전주의 강령과 결합시키는, 이러한 기본적으로 올바른 접근법을 취
하는 세력은 사회주의 자임 세력들 중에 명백히 소수다. (그리고 이러한 동지들 속에서도 기
회주의적 탈선에 문을 열어놓고 있는 모습들을 종종 본다).[51]       

이 같은 상황에서 혁명적 지도력을 대중 속에서 구축하기 위해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이 힘을 
합쳐 일관된 국제주의·반제국주의 지향으로 싸우는 것이 절실하다.[52]

지난 석 달, RCIT는 개량주의·중도주의 좌익의 정치적 실패에 대한 혁명적 평가 비판을 아
주 세부적으로까지 제시해왔으므로 이를 반복하지 않겠고, 독자들에게는 각각의 관련 문서를 
참조할 것을 권한다.[53] 여기서는 그러한 실패의 정치적 본질에 대한 일반적인 성격규정으로 
국한하겠다.

기본적으로, 현 세계정세에서 세 가지 반동적 정책 동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세 흐름이 
반드시 서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 제국주의 지지 또는 EU 제국주의 지지는 종종 
평화주의 언사와 결합된다. 러시아의 침공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 저항투쟁의 진보적 성격을 
부정함으로써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정책을 옹호하는 세력들 속에서도 투쟁방향과 전술 없는 
무 내용의 "전쟁 반대" "평화" 외침을 발견할 수 있다. "폭력은 해결책이 아니다!" 제국주의 중
심부의 퇴락한 중간계급의 이 고전적 구호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상에서를 제외하고는) 별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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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없는 편안한 삶과 커리어를 지향하는 그 계급의 자유주의 철학을 요약한 것으로, 우리 노
동자운동 내 개량주의 좌익들 속에 깊숙이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 

1) 첫 번째 흐름은 사회제국주의로 성격규정 할 수 있는 것으로, 노동자운동에서 제국주의 
강대국 (미국이든 EU든 중·러든)을 직간접적으로 지지하는 흐름이다. 현 전쟁에서 우리는 친
러 사회제국주의자들과 친EU 사회제국주의자들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전자는 주
로 러시아의 KPRF(러연방공산당)와 그 국제 맹우들, 남미 볼리바르주의 당들과 범아프리카주
의 당들, 그리고 다수의 자칭 트로츠키주의 중도주의자들 등이다. 후자의 가장 중요한 세력은 
EU 제국주의의 독립적인 대외정책을 제창하는, 또는 스페인에서처럼 아예 EU 제국주의 정부
에 입각해 있는 전(前)스탈린주의 “유럽좌파당”들이다, (독일 좌파당, 프랑스공산당, 그리스 시
리자, 스페인 통합좌파와 공산당 등).

2) 두 번째 흐름은 사회평화주의로 성격규정 할 수 있는 것으로, 전쟁에 대항하는 투쟁을 
전쟁의 물질적 기초, 즉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투쟁과 결합시키지 않고 그냥 무력한 "평화" 요
구로 투쟁을 제한하는 흐름이다. 더욱이 거의 모든 평화주의자들이 ㅡ 공공연하게든 은폐된 
형태로든 ㅡ 러시아 침공에 대한 우크라이나 인민의 저항의 진보적 성격을 부인한다. 폭력 일
반에 반대함으로써, (사회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 피억압 인민의 진보적 전쟁과 
(사회주의자들이 지지할 수 없는) 반동적 전쟁을 구분하는 데 실패한다. 모든 종류의 소부르주
아 평화주의자, 스탈린주의자, 개량주의자 등이 이 소부르주아적 정책을 제창하고 노동자운동 
내에 실어 나른다.

3) 세 번째 흐름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경향인데, 제국주의 강대국에 의한 민족 예속에 맞
서 싸우는 우크라이나 인민의 투쟁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흐름이다. 이 흐름의 제창자들은 이 
정의전을 무시할 만한 사소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아예 유령 취급하고 모든 것을 강대국들 간 
패권경쟁으로 환원시킨다. 많은 트로츠키파 중도주의자들 (CWI, ISA, IMT, IST, PTS/FT 등)
과 그리스공산당(KKE) 및 그 비슷한 경향의 여러 스탈린주의 당들이 이 흐름을 대표하는 조
직들이다. 

혁명가들은 동요하는 진보파 소부르주아지의 시각을 반영하는 그러한 수정주의적 입장에 강
하게 반대해야 한다. 쇠퇴·사멸해가는 자본주의 속에서, 첨예화하고 있는 계급 모순의 세계 속
에서 방향과 전망을 결여하고 이 또는 저 제국주의 강대국한테서 지지를 찾는 사회계층이 이
들 ‘진보’ 소부르주아지다. 노동자·민중 조직 내 이러한 기회주의 세력의 영향력을 쳐내는 것
이 시급한 과제다. 혁명가들은 현 충돌의 본질을 설명하고 활동가들을 일관된 국제주의·반제
국주의 강령·전술 쪽으로 전취하기 위해 전력해야 한다.

  결론 

지금까지의 세계정세 평가분석을 몇 가지 테제의 형태로 요약하는 것으로 이 문서를 마무리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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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 전쟁과 결부된 나토-러시아 간 고조되고 있는 외교·경제 전쟁
이 세계정치의 분수령을 이루며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이 전쟁(들)의 근본 원인은 자본주의 
세계경제와 지배체제의 뿌리 깊은 위기다. 다름 아닌 현 시기 배외주의와 군국주의, 강대국 
패권경쟁을 자극, 추동하는 바로 그 요인들이다. 우리는 글로벌 정치 토네이도의 한가운데에 
있다. 이 사태들에 대한 명확한 평가분석 없이는, 사회주의자들이 올바른 방향을 찾아 혁명적 
전략으로 싸우는 것이 불가능하다.

2. 이러한 이유로, 이들 전쟁·분쟁은 일시적인 이례적 사건이기보다는, 향후 세계정치에 그 자
국을 길게 드리울 장기적인 성격을 갖는 사건이다. 그렇다고 필히 다음 몇 년 동안 우크라이
나에 영구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설사 군사 활동이 정전으로 중단된다 
하더라도, 유라시아 지역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평화는 극히 가능성이 낮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하여 그 밖의 러시아 인접국들에서 오히려 위기와 사회적 폭발, 전쟁 재개를 예상할 수 
있다. 이는 i) 세력권을 확대·강화하려는 러시아 제국주의의 욕구 때문이고, ii) 그러한 식민주
의 정책에 대한 인민 저항 때문이며, iii) 라이벌 러시아를 밀어내려는 서방 제국주의의 시도 
때문이다.

3.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동지들을 포함하여 RCIT는 전쟁 시작 이래로 이 충돌이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해왔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반식민지 나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
아의 제국주의 침략이다. 그러므로 우크라이나 인민의 방위 전쟁은 전 세계 사회주의자들의 
전면 지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 정의의 투쟁이다. RCIT가 전쟁 시작 때부터 우크라이나 인민
저항에 연대하는 실천 작업 (거리시위, 우크라이나에 노동자 원조를 보내는 ‘해바라기 호송
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비합 선전 등)을 기울여온 이유다. 동시에, 다른 한 축으로 나
토와 러시아 양 제국주의 진영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 충돌에서 사회주의자들은 어느 
쪽도 지지해서는 안 된다. 이 두 충돌, 이 두 전쟁·분쟁은 서로 연관되어 있지만 같은 것은 아
니다. 따라서 RCIT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혁명적 방위주의를 제창하지만 강대국 분쟁에서
는 혁명적 패배주의를 제창한다. 전자의 충돌을 후자의 충돌과 동일시하는 것은 심각한 혼란
과 정치적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을 뿐이다.

4.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이 바뀔 수 있을까? 바뀔 수 있다. 가능하다. 나토가 직접 전쟁에 
개입한다면 (예를 들어 군대를 파견하는 것으로), 확실히 그럴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우크라
이나 군을 비롯한 모든 무장 대오들이 나토의 지휘 하에 놓이게 되고 그들의 투쟁은 서방 제
국주의의 대리전이 될 것이다. 그러한 경우 사회주의자들은 더 이상 우크라이나의 방위전을 
지지할 수 없을 것이며, 나토 대 러시아 간 제국주의 충돌에서 취하는 것과 같은 입장을 취해
야 할 것이다: 양 진영 둘 다에 대한 혁명적 패배주의! 그러나 이것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지
도 모르는 미래에 대한 가능 시나리오다.

5. 나토와 러시아 간 전례 없는 갈등 고조 ㅡ 극렬한 금융·경제 제재, 외교관계의 단절 등 ㅡ 
는 제국주의 진영 간 냉전의 성격을 변화시킨다. 2022년 2월 이전에는 냉전이 존재했더라도, 
관련 열강 간의 군사적 충돌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냉전이었다. 이제 우리는 열전으로 될 수 
있는 냉전을 앞에 두고 있다. 3차 세계대전이 현실적 위험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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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정치적 방향 내에 눈에 띄는 변동이 있었다. 러시아에서는 보나파르
트주의 푸틴 정권이 권위주의적 성격을 대폭 강화시키며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요소들을 거의 
청산했다. 이것과 연동하여 대러시아 배외주의와 군국주의가 대대적으로 창궐했고 국가자본주
의적 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미국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공격적인 글로벌 정책 프로젝
트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독점 부르주아지 분파가 서유럽 및 일본과의 동맹을 심화시키며 입
지를 공고화하고 있다. EU 내에서도 지배 엘리트들이 러시아를 겨냥한 질적으로 더 공격적인 
대외정책으로 전환하고 있고, 이는 대규모 군비확충 프로그램 및 배외주의적 국가 보나파르트
주의의 확장과 결합되어 있다.

7. 또 몇몇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의 관계에서도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서방 열강과 러시아 
간의 긴장 고조에 더해, 전쟁이 EU를 미국과 더 긴밀한 동맹으로 몰아넣었고, 여기서 미국이 
의심할 여지없는 리더십 역할을 쥐게 된 것도 볼 수 있다. 또한, 이미 존재하는 러시아와 중
국의 "전략적 동맹"이 심화되는 것을 보게 될 가능성도 높다. 러시아가 직면하고 있는 대규모 
제재를 감안할 때, 중국이 이 동맹관계에서 더 분명한 우위를 차지할 것이다. 또 인도도 미국
과의 동맹 ("쿼드")으로 인해 이번 미국의 공격적인 제재 정책 속에서 고통 받았다. 인도는 제
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원유 수입을 크게 늘림으로써 사실상 이 제재를 
사보타지 하고 있다. 러시아와의 원유 거래 대금은, 미 달러 패권을 약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새로운 루블-루피 메커니즘 신설로 조달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현재로서는 분명하지만, 이 
시기에 블록들의 파열과 변화를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러시아와 중국이, 또 미국과 EU 
(그 일부)가 서로로부터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그러한 블록 파열이 있을 수 있다.

8. 몇 달 전 (2021년 10월-11월) 우리는 2019년 가을부터 시작된 대공황 내 제2 불황 동향을 
지적했다. 전쟁과 제재 파동은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위기를 급격히 가속화시켰다. 이 위기는 
에너지와 식량 가격의 극적인 상승과 함께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가져온다. 한편 다시 이것이 
전 세계에 기아 위기와 실업 사태를 불러올 것이다. 그에 따라 모든 대륙에서 일련의 민중봉
기가 예상된다. 이미 스리랑카, 페루 등지에서 시작된 사태발전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9.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은 대중을 이끌 수 있는 혁명적 리더십을 구축하기 위
해 일관된 국제주의·반제국주의 노선으로 싸우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실제로 사회주의를 
자임하는 많은 단위들이 계급투쟁 바리케이드의 올바른 쪽에 합류하지 못하고 있거나, 설상가
상으로는 제국주의 반혁명에 가담하기까지 한다. 기본적으로, 현 세계정세에서 세 가지 반동
적인 정책 동향을 확인할 수 있다. 

i) 사회제국주의 흐름: 즉 제국주의 강대국을 직간접적으로 지지하는 조류들 (러시아를 지지하
는 각종 스탈린주의 당과 볼리바르주의 당, EU 제국주의의 독자 대외정책을 지지하는, 심지어
는 스페인에서처럼 EU 정부에 참여하는 유럽의 전 스탈린주의 당과 좌익 포퓰리즘 당). 

ii) 사회평화주의 흐름 : 전쟁에 대항하는 투쟁을 전쟁의 물질적 기초 ㅡ 자본주의 ㅡ 에 대항
하는 투쟁과 결합시키지 않고 그냥 무력한 “평화” 요구로 투쟁을 제한하는 조류. 또  사회주
의자들의 지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 피억압 인민의 진보적 전쟁 (우크라이나 인민의 저항투쟁



- 21 -

과 같은)과, 사회주의자들이 지지할 수 없는 반동적 전쟁을 구분하지 않고, 투쟁방향과 전술이 
없는 무 내용의 “전쟁 반대” 요구로 투쟁을 제한하는 조류. (모든 종류의 소부르주아 평화주
의자, 스탈린주의자, 개량주의자 등).

iii)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제국주의 강대국에 의한 민족 예속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 인민 
투쟁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이 정의전을 강대국들 간 패권경쟁의 지엽말단으로 부차화 시키는 
조류. (그리스공산당과 가까운 각종 스탈린주의 당들과 CWI, ISA, IMT, IST, PTS/FT 등 여
러 트로츠키파 중도주의자들이 이러한 입장을 대표한다.) 혁명가들은 그러한 수정주의적 입장
에 강하게 반대해야 하며, 노동자·민중 조직들 내에서 이들의 영향력을 쳐내야 한다. 혁명가들
은 현 충돌의 진정한 본질을 설명하고 노동자·민중 조직의 활동가들을 일관된 국제주의·반제
국주의 강령·전술로 결집시키기 위한 노력을 펼쳐야 한다.

10. 동지들, 자매형제들, 모든 종류의 재난에 우리 스스로를 준비시키자! 오는 몇 달 몇 년, 
우리는 일련의 냉전과 준 전쟁, 열전, 그리고 일련의 (준)혁명적/반혁명적 정세발전을 보게 될 
것이다. 혁명적 공산주의 강령으로 우리 스스로를 무장하자! 개인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없
기 때문에 조직화하라! 집단으로서 우리는 반동적 압력을 견뎌내고, 대중과 함께 더 나은 미
래를 위해 싸우며 자본주의·제국주의 폭군들을 패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직화하라! RCIT와 
함께 혁명세계당 건설로 조직화하라!

---------------------------------------------------------------------------
[1] 자본주의의 쇠퇴·부후화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book-a
nti-imperialism-in-the-age-of-great-power-rivalry/; 같은 저자: The Catastrophic 
Failure of the Theory of “Catastrophism”. On the Marxist Theory of Capitalist 
Breakdown and its Misinterpretation by the Partido Obrero (Argentina) and its 
“Coordinating Committee for the Refoundation of the Fourth International”, RCIT 
Pamphlet, May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catastrophic-failure-of-the-theory-of-cat
astrophism/; World Perspectives 2018: A World Pregnant with Wars and Popular 
Uprisings. Theses on the World Situation, the Perspectives for Class Struggle and 
the Tasks of Revolutionaries, RCIT Books, Vienna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18/;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Continuity and Changes in the Super-Exploitation of the 
Semi-Colonial World by Monopoly Capital. Consequences for the Marxist Theory of 
Imperialism, RCIT Books, Vienna 2013,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great-robbery-of-the-south/; World 
economy – heading to a new upswing? (2009), in: Fifth International, Volume 3, 
No. 3, Autum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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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economy-crisis-2009/; Imperialism, 
Globalization and the Decline of Capitalism (2008), in: Richard Brenner, Michael 
Pröbsting, Keith Spencer: The Credit Crunch - A Marxist Analysis, London 200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m-and-globalization/; RCIT: 
Advancing Counterrevolution and Acceleration of Class Contradictions Mark the 
Opening of a New Political Phase. Theses on the World Situation, the Perspectives 
for Class Struggle and the Tasks of Revolutionaries (January 2016), Chapter II and 
III,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46,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16/.

[2] TRCIT는 러시아 자본주의와 러시아의 제국주의 강대국 부상에 대한 많은 문서를 발표했
다.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러시아 제국주의의 특색>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peculiar-features-of-russian-imperialism
/#anker_6; 같은 저자: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d the Rise of Russia as a 
Great Power. On the Understanding and Misunderstanding of Today’s 
Inter-Imperialist Rivalry in the Light of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other 
Reply to Our Critics Who Deny Russia’s Imperialist Character, August 2014,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m-theory-and-russia/; Russia as a 
Great Imperialist Power. The formation of Russian Monopoly Capital and its Empire 
– A Reply to our Critics, 18 March 2014,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21,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t-russia/; Russian Imperialism and 
Its Monopolies, in: New Politics Vol. XVIII No. 4, Whole Number 72, Winter 2022, 
https://newpol.org/issue_post/russian-imperialism-and-its-monopolies/. 이 문제에 관
한 여러 다른 RCIT 문서들이 다음의 RCIT 웹사이트 상의 별도 하위 페이지에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3] 우크라이나 전쟁과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 관한 60여 편의 RCIT 문서가 다음의 우리 웹
사이트 특별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mpilation-of-documents-on-nato
-russia-conflict/. 가장 중요한 다음 문서들을 보라. < [RCIT 선언문]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
사적 의의를 갖는 전환점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임무>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manifesto-ukraine-war-a-turning-
point-of-world-historic-significance/#anker_1; RCIT: Ukraine War: An Action 
Program for Authentic Socialists, 1 March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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